
2018년 4월 1일 (일요일) 제 514호  5

1. 기마자세의 모습

2. 운동의 안정성과 가동성

생활속의

기마자세와 운동성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연성대학교 겸임교수

주) 건강중심 대표이사

詩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4월 주례회 안내 (전국체육대회 제9~12차 준비위원회) 안동권씨 제30회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현황 (2018.2.27~2018.3.26 현재 )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 승 호

 회        장(권승호) : 010-6286-3909 

 사무국장(권순용) : 010-4911-9435 

 후원계좌 기업은행 : 권순용 010-4911-9435 

2018년 4월 1일 

성  명 금  액(원) 비  고

권 영 복             200,000 서울산악회

권 용 규             300,000 서울청장년회

권 태 흥             200,000 대구종친회

권 태 호             300,000 검교공파

권 정 찬             200,000 서울청장년회

권 석 호             200,000 포천

권 오 형             100,000 마포종친회

권 충 옥             100,000 마포종친회

성  명 금  액(원) 비  고

권 난 희             100,000 마포종친회

 권 중 현              50,000 마포종친회

권 오 수             100,000 대종회 고문

권 종 준             100,000

권 계 동             100,000

권 영 일             300,000 서울청장년회

서울금천구종친회 2,000,000

누가 알았으랴

청주성(淸州城 ) 맑디맑은 하늘에 

갑작스레 천둥이 치고 큰비가 내린 뜻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려말의 충신들  

가까스로 압각수 가지에 의지해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니

이내 구름과 바람이 걷히고 밝은 해로 화답했더라

물난리에서 살아난 무지렁이 백성들도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 노래하기를

철인이 죽게 되자 하늘이 천둥과 비를 내리더니   

(哲人臨死 天降雷雨 )

철인이 살게 되자 하늘과 해가 밝아지네 하니 

(哲人及生 天日光明)

노랫소리 온 강토로 퍼져 나가

마침내 우매한 공양왕이**** 깨우치고 

이는 죄가 없음을 하늘이 아는 것이라 

벌을 걷우었더라

그 누가 알았으랴

의로운 선비의 손을 잡아주던 압각수 가지 끝에도  

하늘의 뜻이 닿아있음을 

차 승 열

(鴨脚樹)

세계평화여성연합 덕양지부

총무 오오카와 마리꼬 올림

행주대첩제를 참가하면서

2017년도 행주대첩제, 일본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기모노 를 입고 참배 권해옥 회장과 2018년도 행주대첩기념제에 참석한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들 

도예가 초석(艸石) 권 순 형(權純亨, 1929~2017)

압각수

이 압각수는 고려 때부터 청주 현 중앙공원에 있는 은

행나무라고 한다. 

은행나무 앞에는 양촌 권근 선생이 옥에서 풀려난 후 지

은 시비가 서 있다.

압각수 鴨脚樹

안동권씨 제30회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보도 내용 중 권정택 서울산악회, 마포를 상주로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


